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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군‘위안부’피해자 할머니의 명복을 빕니다 

9월 7일 어제 또 한 분의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자 할머니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. 삼

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 

할머니는 열 여덟이 되던 해 친구와 함께 중국으로 돈을 벌러 고국을 떠났다가 일본

군‘위안부’ 피해를 당했고, 200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오셨습니다. 돌

아온 고국에서 할머니는 수요시위 참여를 통해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를 해결하기 위

해 애쓰셨습니다. 바라시던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또 한 분의 할머니를 보

내드려야 함에 애통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. 

이제 일본군‘위안부’ 피해 생존자는 여덟 분이 남아계십니다. 피해 생존자가 살아서 

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를 받고,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

니다. 일본 정부는 지금도 일본군‘위안부’를 비롯해 과거 일제의 만행을 부정하며 

역사 지우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.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

를 비판하고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한국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

입니다. 

일본 정부가 독일과 이탈리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해 외교력을 쏟고 있음에

도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은커녕 대일 굴종 외교 참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. 뿐

만 아니라 친일적 역사인식을 가진 ‘뉴라이트’ 인사들을 중용하는 인사 참사까지 

자행하고 있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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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한․일 정상회담에서도 두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외면했습니다. 기시다 총리는 

“힘들고 슬픈 경험”에 “가슴이 아프다”고 말했습니다. 가해자 일본 정상이 해야 

할 것은 ‘가슴이 아프다’는 개인적 소회가 아니라 공식적인 사죄와 반성입니다. 또

한 윤석열 대통령은 “한․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역사적 책무”라고 말했습니

다. 청산하지 못한 역사는 반복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책무는 일본 정부가 

제대로 사과하도록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게 해 참담한 역사가 

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.

 

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(위원장 이재정)는 국내외 평화의 소녀상과 피해자들이 

더 이상 혐오 세력들에 의해 모욕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하겠습니

다. 또한 일본군‘위안부’ 문제 해결을 위해, 일본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, 피해자

의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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